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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케이스마다 달라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년

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크게 논란이 됐던

크레딧 뷰로우 에퀴팩스(Equifax)가 7억달러

피해 보상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합의안에

예비 동의하고 고객들의 피해신청을 현재 받고

있다. 마감은 2020년 1월 22일이다. 

에퀴펙스는 2017년 해킹으로 1억4천700만명

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피해

규모는 미국 25세 이상 성인의 약 70%에 달한다

(18세 이상성인은 56%). 사실상 대부분 한인들

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의 하나로 꼽히는 당시 사건으로

고객들의 소셜시큐리티번호(SSN), 이름, 생일,

주소 등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다.  

AP에 따르면 해킹으

에퀴펙스 정보유출 보상 신청하세요
사실상 대부분 한인이 피해자, 최고 $125 보상받아
7억불 규모 보상, 개인 최대 20,000까지 피해 보상 
2년전 대규모 정보 유출 피해자들 보상 청구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한국

을 방문 중인 한인 A씨는 올해 영주권을 받았

다. 한국 방문 중에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다. 

지난해 말부터 재외국민건강보험 규정을

강화하면서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

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러

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유자, 장기 체류자

등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에 가면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아버지의 직장 의료보

험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되

▶▶2면으로 계속

에퀴펙스는 2년전 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피해 금액 청구를 받고 있다. 마감은 2020년 1월 22일이다

▶▶2면으로 계속

영주권자도 직장의료보험 부양가족인 경우 가능 

정기 휴간 안내
8월9일자신문정기 휴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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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의 모기지 상환 정보, 법원 판

결 등까지 유출됐으며 무려 3천200여

명은 여권 이미지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에퀴펙스는 큰

파동을 겪었다. CEO가 사임하고 매사

추세츠 모라 힐리 법무장관을 비롯해

주 검찰총장의 소송 그리고 연방 정부

의 수사에 직면했다. 

에퀴팩스가 합의한 피해 보상금 7억

달러 중에서 4억2천500만달러는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나머지

는 주정부들이 받게 된다. 개인 피해자

들은 최대 2만불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후 자신

의 정보 보호 또는 크레딧 동결 등을 위

해 소비한 시간을 시간당 $25씩 최대

2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6

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에퀴펙스

개인정보 모니터링 서비스를 신청했

던 고객들은 최대 2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 고객들은 최소 10년간 무료 크

레딧모니터링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서비스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125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고객들과 청구하지 않은 고개 모두 7년

간 정보복구서비스(Identity Restora-

tion Services)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

보복구서비스는 신분도둑 피해를 당

했을 때 미국내 콜센터에 무료로 연락

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 한단계 한단계 복구하는 도

움을 받게 된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는 방

법은 과거 정보유출 당시 에퀴펙스로

부터 연락을 받은 기록을 찾아보면 된

다. 그럼에도 가물가물 한 한인들은

https://www.equifaxbreachsettle-

ment.com에서 영문 라스트 네임과 소

셜시큐리티 6자리를 넣으면 확인 할 수

있다. 보상은 최종 판결까지 확정된 후

시작된다. 청구에는 마감시한이 있으

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한인 J 씨는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하고 확인해봤는

데 내자신의 정보도 유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곧바로 $125

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인 C 씨도 “설마 했는데 내 정보까지

유출됐을 지는 몰랐다”고 말하고 “

지금처럼 크레디카르마(Credit-

Carma)서비스가 잘되는 상황에서

$125 보상금 신청은 당연한 것”이라

고 말했다. 

editor@bostonkorea.com

에퀴팩스 정보유출 피해 고객 보상 청구하세요

한국 건강보험 케이스마다 달라요

어 있다. 비록 외국 거주로 보험료

납부는 정지했지만 보험료만 납부

하면 된다고 담당 관리자는 조언

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재외국민

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

안전부가 외교부 등에서 여부를

확인해서 전달해주어야 한다. 따

라서 A씨의 경우 재외국민으로 판

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A씨와 같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

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가장 나쁜

것은 건강보험증의 도용이며 처벌

도 엄격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은 한국에서

갑작스런 병원 방문의 일이 생길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사전 문

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 건강보

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

류 기간을 연장했다. 외국인과 재

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

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

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

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

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1면에 이어서

피해 고객들은 최소 10년간 무료 크레딧모니터링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서비스 등록을 원하
지 않는 경우 $125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8:00 AM - 12:00 PMSAT l Prep 7/8 - 7/26   Mon-Fri

TimeClass

4:00 PM -   6:00 PMBiology(Preview) 7/8 - 7/29   Mon/Wed/Fri

1:00 PM -   3:00 PMChemistry(Preview) 7/8 - 7/29   Mon/Wed/Fri

July 2019

8:00 AM - 12:00 PMSAT l Prep 8/5 - 8/23 Mon-Fri

TimeClass

1:00 PM -   3:00 PM
4:00 PM -   6:00 PM

SAT ll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8/5 - 8/23 Mon/Wed/Fri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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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한인회 공식 명칭 변경 확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가칭이란 꼬리표

를 떼고 매사추세츠 한인회를 공식 명

칭화 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7월 17일 노스

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선교회에서 열

린 임시총회에서 한인회 이름 변경안을

총 83명 참석 한인 중 60명 찬성으로 확

정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최초 1953년 <

뉴잉글랜드 한인회>란 명칭에서 시작

해 60여년이 넘게 같은 이름으로 존재했

다. 2013년 9월 한선우 회장 당시 이사회

의결로 영문 명칭은 그대로 둔 채로 한

글 명칭만 <보스톤한인회>로 변경했다.

다음대 회장인 김경원 회장은 아예 영

문이름도 바꾸어 보스톤한인회로 주세

청에 등록했다. 

한인회는 이사회를 통해 가칭 매사추

세츠 한인회로 이름을 바꾸고 매사추세

츠 한인회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장우석 한인회장은 보스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변경 이유에 대해 밝혔었다

. 장 회장은 “일단 혼동이 있다. 뉴잉글

랜드 한인회에서 보스톤 한인회로 바뀌

었다. 어떤 결과로 인해 보스톤 한인회

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스톤 하면

너무 지엽적이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름이라도 매사추세츠로 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임원진들의 의

견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한인회 임시총회에서는 긴

급동의 안건으로 장우석 회장의 인준안

이 제출되었으며 회원들은 총 60명이 찬

성해 장우석 회장을 인준했다. 

한인회측은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성원인 60명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노인회 사랑방모임이 열리는

행사의 한 시간을 활용해 안건을 처리

했다. 

한인회의 정식명칭은 한글 매사추세

츠 한인회, 영문으로는 Korean Amer-

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이다. 한

인회는 올 12월 28일 우번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한인회 송년회와 함께 정기총

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보스톤산악회가 8월 3일 토

요일 뉴햄프셔에 위치한 마운틴

피어스, 마운틴 아이젠하워 루프

(Mt. Pierce, Mt Eisenhower)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트레일은 왕복 7.6마일이며 산

행시간은 6시간, 난이도는 4 보통

이다 참가비는 $20이며 참가신

청 마감은 8월 1일 목요일 오후 6

시까지 받는다. 등산 당일 집결

은 뉴햄프셔 샐럼 93번 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는 오전 7시까지

해야 한다. 

준비물은 등산복, 등산화, 모

자, 배낭, 중식, 등산용 스틱, 물

1.5리터 등이다. 정상에서는 바

람이 심하게 불고 기온 변화가

심하니 항상 여름에도 장갑과 바

람막이 모자 달린 쟈켓을 준비해

야 한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617-780-

9588 (들꽃향기)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정기 산행 

7월17일 제 1차 한인회 임시총회서 의결 

7월 17일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장우석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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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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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의 생명을 구합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2019년 7월 16일

– 미시간 주 리보니아에 거주하는 만

39세 입양한인 여성인 캐리가 한인들

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캐리는 5년 전, 혈액암의 일종인 골

수이형성증후군(MDS)을 진단받았다

. 캐리는 현재 일반 혈액과 혈소판 수혈

로 버티고 있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 가

능한 빨리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을 받

아야 한다. 

캐리는 자신과 유전자형이 완벽하

게 일치하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

식이 필요하다. 한인의 경우 유전자형

일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움이 절

실하다. 그러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한 한국계 미국인이 많지

않아 일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리는 병을 진단받은 이후 한국에

수소문해 친오빠를 찾을 수 있었지만

캐리와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았다.

캐리와 일치하는 비혈연 기증자 또한

찾을 수 없었다. 특히 한인 등록자가 적

은 까닭에 한국계 미국인이 백혈병 또

는 다른 종류의 혈액암에 걸려서 조혈

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 환자들은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늦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

기도 하지만 병이 악화되어 이식을 진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기증

자를 찾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을 위한 유전

자형 일치는 혈액형 일치와는 전혀 다

르다. 조혈모세포 조직형 일치는 매우

구체적이다. 아시안 아메리칸 도너 프

로그램 (AADP)에 따르면 아시안 민

족의 환자들은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

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이 불과

4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백인

은 77%의 확률로 일치자를 찾을 수 있

다. 히스패닉도 44% 확률을 가지고 있

다. 

골수이식은 18세 이상 44세 이하의

건강한 남녀이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s://join.bethematch.org/karistro

ng)에 접속하거나 전화번호 61474로

KariStrong을 적으시고 문자를 보내

면 된다. 

AADP의  캐롤 길레스피 전무는 “

당신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지금 당

장 일치자가 필요한 환자와 유전자형

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세계 어

디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와

일치 할 수도 있다. 다민족의 배경을 가

지고 있으신 분도 등록하기를 권장한

다. 등록은 구강 내 표본만 채취해주시

면 된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골수 이식이 필요한 39세 여성
캐리의 생명을 살릴 단 한 사람이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

집부= 보스톤 서쪽에 위치한 부

촌 웰슬리의 클리프 로드 두집

에 빈집털이 사건이 19일 20일 발

생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특히

웰슬리에서는 휴가철인 이번달

들어 무려 4건의 주거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클리프 로드 소재 한 주택의

거주인들은 휴가 중이었다. 다

른 주택에서는 침입하려다 도난

경보가 울리면서 달아났다. 

이번 달 초에는 로웰 로드에

서 두건의 가정 침입 절도사건

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

는 상황이었다. 이 피해 주택들

은 인접해 있으며 두집 모두 집

주인들이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경찰은

피해 물품이나 규모를 파악 중

에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웰슬리, 휴가철 맞아 
빈집털이 벌써 4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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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다채로운 타이 음식을 초특

가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2019 타

이 푸드 페스티벌을 미주 전역 13 개의

H마트에서 올 여름 개최한다. 

H마트가 주최하고 뉴욕 태국 무역

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사추세츠 벌

링턴 매장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7 월

26 일부터 8 월 2 일까지 뉴저지 리지필

드와 에디슨 매장, 펜실베니아 어퍼다

비 매장, 그리고 8 월 2 일부터 8 월 9 일

까지 뉴욕 제리코 매장에서 행사가 열

린다. 

행사기간동안 H마트에서 태국을 대

표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특별한 세일

가에 구매할 수 있으며 타이 축제 아이

템을 $30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냉가방 또는 스테인리스 빨대 세트

를 증정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절 상품뿐 아니

라 대표적인 태국 음식인 팟타이, 똠양

꿍 등을 간편하고 쉽게 요리할 수 잇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전통 소스, 태국

전통차를 접할 수 있다. 

H마트는 “H마트에서 세계인의 사

랑을 받고 있는 태국산 식품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2019 타이 푸드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라며 “타이 푸드 페스

티벌을 통해 태국 식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며, 많은 고객분

들이 페스티벌에 참여해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H마트 벌

링턴점 (TEL. 781- 221-4570 /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으로 하면 된다. 기타 타지역 H마트 연

락처는 다음과 같다. 제리코점( TEL.

516-513-5050 / 336 N Broadway, Jeri-

cho, NY 11753), 에디슨점 (TEL. 732-

339-1530 / 1761 Route 27, Edison, NJ

08817), 리지필드점(Tel.201-943-9600 /

321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어퍼다비점 (TEL. 610-734-1001 / 7050

Terminal Square, Upper Darby, PA

19082).

bostonkorean@hotmail.com

H마트, 2019 타이 푸드 페스티벌 영화 파주 플릭커스 RI 국제영화제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의 남북한 분계선과 파주등

지에서 분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

러 가지 반응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

름 <파주>가 유서깊은 플릭커스 로

드아일랜드 국제필름페스티벌에서

상영된다. 

독일계 한국인 영화감독 미선 퀘

스터(Mi-Son Quester)씨가 제작한

이 영화는 한국의 분단에 대한 다양

한 의견들을 소개하며 분단의 의미

를 되새겨 보는 다큐멘터리다. 

미선 퀘스터 감독은 아버지가 독

일인, 어머니가 한국인 그리고 외할

머니가 북한에서 넘어온 실향민이

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감독이 분

단 그리고 가능한 통일 후 상황을 그

렸다. 8월 7일 오후 4시 45분 RISD

Museum - Metcalf Auditorium, 8

월 8일 11시 30분 Maury Loontjens

Memorial Library에서 상영된다. 

올해 플릭커스 로드아일랜드 국

제필름페스티벌에는 45개국에서 다

양한 형태의 영화들이 참가해 상영

된 다 . 자 세 한  상 영 일 정 표 는

www.RIFilmFest.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의 오스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작품들이 참가하는 이 영

화제는 오스카의 전초전과 같은 성

격일 정도로 권위를 자랑한다. 총 66

개의 영화가 선정됐으며 이중 10개

가 오스카에 선정됐다. 

www.RIFilmFest.org

bostonkorean@hotmail.com

8월 6일부터 11일까지 
다양한 태국의 먹거리를 한 자리에서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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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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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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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졸업(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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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s 감사부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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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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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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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수

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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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사이클로스포라, 배탈 설사병 경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주 보건부가 집단적인 사이클로

포리아시스(원포자충증, cyclosporia-

sis)케이스가 발병했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음식으로 인

해 발병하는 병으로 처음 설사로 시작

했다 심각한 질환으로 바뀔 수 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지난 5월 1일

이후 100건이 넘는 사이클로포리아시

스가 발병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이 질병은 18-33건 정도였다. 

보건부는 이번 집단 발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질

환은 사람대 사람으로 감염되지 않는

다. 특히 대부분의 발병자들은 그레이

터 보스톤 외곽지역에서 거주하는 사

람들이었다. 타주의 경우 이 사이클로

포리아시스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비록 아직 이번 집단 발병의원인으

로 어느 한 음식물이 특정되지 않았지

만 지난 2000년과 2004년 경우 과테말라

에서 수입한 라스베리가 원인이었던

바 있다. 2001년에는 타이 베이질, 2013

년 멕시칸샐러드 믹스백이 원인이었다

. 2018년에는 야채 코너의 포장된 야채

가 원인이었다. 다시 말해 요리하지 않

고 먹는 경우 발병위험성이 높다. 

이 병은 주로 남쪽의 더운 나라들에

서 발병한다. 보건부는 외국여행 후 발

병한 사람은 드물다고 밝혔다. 

모니카 바렐 보건부 장관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 1주일 후에 증

상이 나타나며 전형적으로 물설사, 식

욕부진, 복통, 메스꺼움 그리고 장시간

피로”등의 증상으로 발전한다. 대부

분의 감염은 일정 시간 후 나을 수 있지

만 꼭 의사를 찾아가라고 권했다. 

hsb@bostonkorea.com

5월 1일 이후 무려 100여명 감염 
익히지 않는 야채, 과일 섭취가 원인으로 추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9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가 59개국(한국 포함) 1,076명이 참가하

는 가운데,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시행

된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701명과 국내

참가자 375명이 참가하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여수, 영천, 고양, 파주

, 군산, 전주, 진안 등 전국 12개 지역에

서 진행된다. 특히, 그 동안 참가자가

적었던 재일동포 중•고생 67명이 참가

한다.

- 1차 : 7.17(수)~23(화), 광주, 대구,

여수, 영천, 울산, 제주 (6박 7일)

- 2차 : 7.31(수)~8.6(화), 고양, 파주,

군산, 대전, 전주, 진안 (6박 7일)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

을 돌아보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

해, 차세대 청소년들의 비전과 네트워

크 확보를 목적으로 역사현장 탐방과

모국의 도시•농어촌을 체험하는 프로

그램이 진행된다.

7월 18일 오전10시(1차), 8월 1일 오

전10시(2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

회식 후 전국 12개 도시로 지역체험을

한다. 또한, 임진각에서 평화통일 프로

세스의 현장 분위기를 체험하며 라비

돌리조트(경기도 화성)에서 폐회식을

갖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재)전라

북도국제교류센터가 재외동포재단과

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캠프의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 국내외 청소년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모국연수는 동포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

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한민족

차세대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기

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외동포재단 중•고생 모국연수 17일부터 전국
11개 도시서 개최

동포청소년 701명 역사현장 탐방하며 모국 배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서강 동문회는 여름 야유

회를 디어필드 리버 래프팅 장에서

7월 13일 토요일 가졌다. 20여명의

동문들은 래프팅 팀과 바비큐 팀으

로 나눠 바비큐팀은 비교적 쉬운 카

야킹과 게임을 하면서 야유회를 보

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시원한 래프팅과 함께한 
서강대 동문회 야유회 

리버에서 래프팅과 카야킹을 즐긴 보스톤 서강 동문들(사진=서강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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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명 한인 참가, 미의회에 한인사회 현안 전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o-

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

ence; 이하 KAGC)가 2019년 KAGC

전국 컨퍼런스 (KAGC National

Conference)를 16일 개최, 한인2세들

에게 한인사회 현안을 개최하고 미

의회에 이를 제기하는 행사를 가졌다

. 

2014년부터 올해로 6년째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 컨퍼런스

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여명의 한인

이 참가했다.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를 비롯한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총 31개 주에 걸친 전국의

한인들을 포함했다. 이 중 200여명은

대학생, 120여명은 고등학생이었다.

주최측은 매년 젊은 한인 학생들의

참가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

혔다. 

컨퍼런스 첫날에는 성인,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눠 시민참여, 미주한

인사회 주요 현안, 연방 정부 구조 등

에 대한 교육이 진행 되었다. 특히 각

자 지역구 상•하원의원을 만나 한인

사회의 현안을 전달하는 단체행동에

앞서 효과적인 이슈 옹호 활동 및 의

원과의 면담을 준비하기 위해

KAGC스탭과 더불어 외부 전문가들

도 초청되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초청 연사는 현직 연방의회

한인 보좌관 켈리홍(리사 머코우스

키 상원), 진권, 켈리보이어(매기 하

산 상원), 짐조(노마 토레스 하원), 린

다 신(주디 추 하원) 등이었다. 

17일 액션데이(Action Day)에는

참가자 전원이 연방의사당을 방문,

각 지역구의 상•하원의원실과 면담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각 참가자는 지역별로 소

그룹으로 나뉘어 연방의사당을 누비

며 미리 계획된 총 43개의 의원실과의

면담과 더불어 수십개의 의원실을 방

문했다. 

이 중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

즈, 알라스카 상원의원 리사 머카우

스키, 일리노이 상원의원 태미 덕워

스, 뉴욕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등은

미주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이슈 옹호

활동 및 풀뿌리 단계로부터의 시민참

여를 응원했다. 

이 중 한미공조 (안보), 한미 교역

강화, 서류미비 청년 이민자 보호, 이

산가족 상봉, 해외입양인 시민권 취

득 자격 부여 등에 관련된 법안은 올

해 이미 상정이 되어 있어, 이번 Ac-

tion Day를 통해 대다수의 의원들로

부터 지지 표명을 이끌어 냈다. 

17일 오후에는 전국의 한인 주•지

방정부 의원들과의 패널토의를 진행

하여 연방의회에서의 한인 사회 현안

과 지역사회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 졌다. 이 토의에는 워싱턴 주

하원의원 신디 류, 캘리포니아 주 하

원의원 스티븐 최, 조지아 주 하원의

원 샘 박, 워싱턴 주 시택 시의원 피터

권이 참여했다. 

17일 저녁 칵테일 리셉션과 갈라 만

찬에는 수명의 연방 상•하원의원 및

외교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상원

외교위 간사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 브래드 셔먼 하원의

원, 연방의회 한국 연구 모임 소속 폴

고사 하원의원, 하원 국방위 소속 앤

디 김 하원의원, 국무부 한국과장 앤

젤라 커윈 등이 참여했다. 

한인 역대 두번째로 연방의회에 선

출된 앤디 김 의원은 "2년전 캠페인

선언을 하고 나서 처음 온 행사도

KAGC 전국 대회였고, 올 1월 연방하

원 취임 선언하기 직전 가장 처음으

로 했던 미팅도 KAGC의 대학생들

과의 만남이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연설하는 것에 남다른 의

미를 느낀다. 이건 분명 나, 우리 가족

만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 곳

에 있는 우리 모두의 아메리칸 드림

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 참가한 코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수진 학생은, "학교에서도 정

치나 공공정책 관련 전공자 중에는

한인학생들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

번 여름 연방하원의원실에서 인턴으

로 일하고 있는데, 한인들을 찾아보

기는 더 어렵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

와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200여명

의 대학생들과 모든 연령대의 다른

한인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나

의 정체성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뿌

듯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KAGC는 가까운 미래에 전

국 한인사회 인구 및 유권자 분포 분

석자료와 더불어, 이번 2019년

KAGC 전국 컨퍼런스의 성과에 대

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발표할 예

정이다. 관련 내용은 KAGC의 페이

스북 페이지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이메일

info@kagc.us 또는 전화 (202) 450-

4252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hsb@bostonkorea.com

2019년 KAGC 전국 컨퍼런스 성료, 전국 31개주, 117개의 연방하원 지역구에서 600여명이 참가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만찬 중 연설하는 모습

Action Day에 의사당에 방문한 KAGC 참가자 중 텍사스 참가자들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에게
한인 사회 현안을 전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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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인근의 수영하기 좋은 호수 11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

톤에 사는 가족들은 무더운 여름날을 시원한 파

도가 있는 바닷가에서 보낸다. 문제는 바닷가에

서의 하루가 때때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매

우 무더운 날씨가 아니면 바닷바람과 바닷물이

지나치게 차갑게 느껴진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

는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도 도망가게 한

다. 호시탐탐 음식을 노리는 갈매기의 눈치를 보

느라 싸 온 도시락을 마음껏 펼쳐놓을 수도 없다

.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

면 마미포핀스에서 소개한 보스톤 인근의 수영

하기 좋은 호수 11곳을 눈여겨보자. 대부분 라이

프 가드와 샤워장, 피크닉 시설이 구비되어 편리

하고 안전하며 바닷가에는 없는 숲속 정취까지

즐길 수 있다.

알링턴 저수지(Arlington Reservoir)—Arlington

라이프 가드가 안전을 지키는 비치와 매점, 샤

워 시설, 놀이터가 있는 알링턴 저수지는 아이들

을 데려가기에 좋은 곳이다. 자주 방문할 예정이

라면 시즌 패스를 구매하는 것이 좋으나 한번 방

문할 경우에는 5불에 데이패스를 끊는 것을 추

천한다. 인근에 미닛맨 자전거길(Minuteman

Bikeway)이 있어 저수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

동하는 것도 즐거운 여정이 될 것이다. 

Arlington Reservoir

250 Lowell St., Arlington, MA 02474

치바코 호수(Chebacco Lake)—Hamilton &

Essex

일 년 내내 낚시와 보트 타기, 계절에 따라 수

영을 즐기기에 제격인 209에이커 크기의 호수로

해밀턴과 에식스 두 도시에 걸쳐져 있다. 치바코

호수를 따라 개인 주택이 즐비하나 센테니얼 그

루브(Centennial Grove) 도로 방향으로 가면 공

공 해변과 화장실이 있다. 평일 및 주말 오후 1시

이후부터 개장한다. 

Chebacco Lake

Essex, MA 01929

코치추에이트 주립 공원(Cochituate State

Park)—Natick

여름 동안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것으로

유명한 코치추에이트 주립 공원의 호수에서는

보트, 카약, 카누, 윈드서핑, 낚시, 수영 등 물에

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펼쳐진다. 코치추에

이트 호수는 북부, 중부, 남부 세 곳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피크닉과 트레일을 즐길만한 곳이 많

다. 매사추세츠 주민의 경우 하루 8불, 그 외의

차의 경우 15불의 주차비를 내야 한다. 

Cochituate State Park

43 Commonwealth Road, Natick, MA 01760

크리스탈 호수(Crystal Lake)—Newton

33에이커의 아름다운 호수로 개인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타운 해변을 통해 대중에게 열

려있다.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여름동안

수영강습이 열린다. 뉴튼 주민에게만 시즌 이용

권을 판매하나 데이패스의 경우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일 인당 10불이다. 

Crystal Lake

Rogers Street, Newton, MA 02459

홉킨톤 주립 공원(Hopkinton State Park)—

Hopkinton

보스톤 마라톤 시작점으로 유명한 홉킨톤에

는 아름다운 주립공원이 있다. 라이프 가드가 안

전을 지키는 해변 두곳이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민의 경우 주차비 8불, 그

외는 15불이다. 

Hopkinton State Park

164 Cedar St., Hopkinton, MA 01748

호튼의 연못(Houghton’s Pond)—Milton

블루 힐스 레저베이션에 위치한 호튼의 연못

에서의 하루는 잘못될 수가

Cochituate State Park, 43 Commonwealth Road, Natick, MA 01760

Arlington Reservoir, 250 Lowell St., Arlington, MA 02474
▶▶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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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최초의 공립해변인 리

비어 비치(Revere Beach)에서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을 주

제로 세계 모래조각 축제를 개최한

다.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

간에 거쳐 리비어 비치에서 개최되

는 이번 축제에는 모래 조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푸드트럭, 라이브

공연, 각종 전시가 어우러진다. 27

일 토요일 밤 9시에는 불꽃놀이도

계획되어 있다. 

올해 축제에는 30명의 아마추어

조각가 팀들이 참가하는 모래 조각

경연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각 팀

들은 11시부터 3시간에 거쳐 자신

의 조각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경

연대회 직전에는 모래 조각의 대가

의 시범 조각이 펼쳐지며 경연이

진행 동안 참가 팀에게 조언도 제

공한다. 상위 3개팀은 2천불을 상

금으로 받는다. 

이번 축제의 모래조각을 위해

사용할 모래는 7월 18일에 이미 도

착해 있다. 올해 프로 대회에는 지

난 회 우승자 모스코바 출신의 파

벨 밀리니코프도 참가하며 세계 각

국에서 20여명의 프로 조각가들이

참가해 경합을 하게 된다. 

리비어 비치는 따로 지정된 주

차장이 없으므로 주차가 극히 곤란

하다. 따라서 리비어 경찰서는 이

번 모래조각 축제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차를 갖고 비치 쪽에 진

입했을 경우 정체에 시달리게 될

것 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축제의 개장시간은 26, 27

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28일에는 오후 8시까지 개

장한다.

hsb@bostonkorea.com

리비어 비치 세계 모래 조각
축제 26-28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리비어 비치에서 모래조각 축제가 열린다. 2017년 대회의 작품

없다. 깨끗한 물과 라이프 가드가 지키

는 해변,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과

매점이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 그만

이다. 

Houghton's Pond

840 Hillside St., Milton, MA 02186

퀸시가몬드 호수(Lake Quinsiga-

mond)—Worcester

우스터의 퀸시가몬드 호수에는 수

영할 수 있는 장소가 두군데 있다. 리

가타 포인트(Regatta Point)에서는 수

영 및 항해를 즐길 수 있으며 피크닉을

하기에 적격인 곳이다. 레이크 파크

(Lake Park)는 수영과 피크닉 뿐만 아

니라 테니스 코트가 있다. 매사추세츠

주민의 경우 8불, 그 외는 15불의 주차

비가 있다. 

Lake Quinsigamond

10 N. Lake Ave., Worcester, MA

01612

모 지 스  연 못 (Morses Pond)—

Wellesley

웰즐리의 모지스 연못은 숨겨진 보

석과 같은 곳이다. 밧줄로 경계가 지어

진 수영 가능 지역은 라이프 가드가 지

키고 있으며 근처에 놀이터와 피크닉

장소, 바비큐 장소,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카

누, 카약, 패들 보트 등 다양한 물과 관

련된 활동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시

즌 패스나 원데이 패스를 구매할 수 있

으며 원데이 패스의 경우 웰즐리 주민

은 5불, 이외 15불이다. 

Morses Pond

Turner Road, Wellesley, MA 02482

미스틱 호수(The Mystic Lakes)—

Arlington, Medford, Winchester

미스틱 호수의 서쪽은 개인 주택으

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동쪽은 대중에

게 열려있다. 그중에서도 셰넌 비치

(Shannon Beach)가 유명하며 놀이터

와 산책로,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다.

가끔 라이프 가드가 지킬 때가 있으며

주차비는 무료이다. 

The Mystic Lakes - Shannon

Beach

1 Mystic Valley Parkway, Win-

chester, MA 01890

피어스 호수(Pearce Lake, Breakheart

Reservation)—Saugus

고요한 수영을 하고 싶다면 서거스

의 브레이크하트 레저베이션 북쪽의

피어스 호수를 추천한다. 모래사장과

라이프 가드가 있는 해변, 피크닉 장소

, 응급처치 스테이션이 있으며 무엇보

다 주차가 무료이다. 

Breakheart Reservation

177 Forest St., Saugus, MA 01906

월든 호수(Walden Pond)—Concord

깨끗하고 따뜻한 호숫물에 라이프

가드가 있어 어린아이들이 수영하기

좋은 곳이다. 화장실 및 샤워 시설이

해변가와 가깝다. 매사추세츠 주민의

경우 8불, 그 외에는 15불의 주차비가

있다. 

Walden Pond

915 Walden St., Concord, MA 01742

sun@bostonkorea.com

Walden Pond, 915 Walden St., Concord, MA 01742

▶▶8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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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

자  = 프랑스의 거대 제약그룹 사노피

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타미플루'(오셀

타미비어인산염)를 일반의약품(OTC)

으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 로

슈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로슈는 타

미플루에 대한 전 세계판권을 갖고 있

다. 이에따라 사노피는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서 '타미플루'의 일반의약품 전

환을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협

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노피는 지난 2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로슈와 미국 내 인플루엔자 또는

독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타미플루'

에 대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권리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계약 조건에 따라, 사노피는 일반의약

품으로의 전환에 대해 FDA 협상을 주

도하고, 이후 미국 내 '타미플루' 일반의

약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타미플루

는 현재 로슈 그룹의 일원인 제넨텍이

처방의약품으로 미국에서 판매중이다.

로슈는 독감 시장에서 '타미플루' 복

제약으로 인한 손해를 자사의 신약인 '

소플루자'(발록사르빌 말보실) 회복하

기를 기대했으나 이번 사노피와의 거래

로 '타미플루'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로슈는 '타미플루' 복제약의 출시로 매

출에 타격을 입은 후 2018년 판매량이 3

억7800만스위스프랑(4511억원)에 그치

며 29% 감소했다.  

앨런 메인(Alan Main) 사노피 소비

자건강 부문 부사장은 "미국은 세계에

서 가장 큰 일반의약품 시장"이라며 "타

미플루가 일반의약품 전환에 성공하면

시장에서 차별화된 독감 치료제로 사노

피의 글로벌 기침 및 감기 치료제 부분

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타미플루'가 독감 치료에 대한 안전하

고 효과적인 접근을 높여 공공 보건상

의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람들은

독감 초기에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지

않고도 중요한 첫 48시간 안에 가능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노피는 미국의 기침

, 감기 및 독감 일반의약품 시장에 진출

할 수 있게 됐다. 사노피가 보유한 기침

약 '뮤코솔반'(암므로솔하이드로클로

라이드)은 현재 EU, 아시아 및 러시아

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의약품을 처방약에서 비처방 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FDA는 원래

승인을 위해 설정된 안전성과 효능에

근거해 신청서를 검토하지만 새로운 임

상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타미

플루'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임

산부에게 권하는 유일한 항 바이러제라

는 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또한 대

부분의 독감 일반의약품들은 증상을 완

화시킬 뿐이나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자체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소비자가 이해

할 수 있는 라벨링이 필요하다. 사노피

는 소비자들이 '타미플루'의 라벨링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사노피 대변인은 미국

의학전문지인 피어스파마(Fier-

cePharma)와의 인터뷰에서 "선택된 규

제기관 및 주요 전문가들과 초기 논의

를 가졌다"고 전했다.

사노피는 이전에도 처방의약품을 일

반의약품으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다.

2011년에, FDA로부터 블록버스터 알레

르기 치료제인 '알레그라'(펙소페나딘

염산염)를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 '알

레그라'는 미국 외 지역에서의 처방전

판매량은 2018년 통화 기준으로 17.7%

하락한 1억2400만유로(1626억원)를 기

록한 반면, 처방전이 필요없는 자매품

은 변동환율로 1.2% 오른 3억9600만유

로(5195억원)를 기록했다.

사노피는 '알레그라'의 뒤를 이어 알

레르기 치료제 '나자코트'(트리암시놀

론)와 '씨잘'(레보세티리진)을 일반의

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FDA 허가

를 받아냈다. 또한 2014년 일라이 릴리

와의 계약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블

록버스터인 '시알리스'(타다라필)에 대

한일반의약품 권리를보유하고있다. 

한편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

제의 경우,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사용

이 바이러스 저항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이 제

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초로 처방전 없

이 '타미플루' 사용을 허가한 뉴질랜드

의 2012년 연구는 5년 동안 처방받지 않

은 '타미플루'가 저항력 발달을 촉진하

거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

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

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으며

드물게 사고로 이어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식약처에서 성일종 자유

한국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총 771으로 그중 3

건이 사망사고였다. 또한 일본에서 보

고된 바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57명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숨졌고, 이중 16

명은 16세 이하 청소년들이었다. 

jjsung@news1.kr

뛰어난 약효, 치명적 부작용 '타미플루' 미국서 일반약 추진

사노피 '타미플루'에 대한 권리 획득…FDA와 협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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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북

한 매체가 지난 23일 공개한 잠수함

이 당장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지프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3

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

뷰에서 "(공개된 사진만으로) 정확

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잠

수함은 위성사진 등 추가 정보 없이

3000톤(t)급 탄도미사일잠수함이라

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이 잠수

함이 실전 배치를 위해서 적어도 1년

에서 3년 가까이 여러 시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

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

함을 시찰했다면서 관련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이에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

는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

의 탄도미사일잠수함 건조는 적어도

4~5년 전부터 예측됐다"면서 "탄도

미사일잠수함인지 그냥 공격용 잠수

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걸리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잠수함 건조 기술

이나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무력을 과장하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잠수함을 새로 건조했다

고 해도 즉각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독일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

한이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 생일

기념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신형 미

사일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탄두

표면과 재료, 미사일의 크기가 다르

다면서 모조품일 가능성을 제기했었

다.

RFA는 박정현 미 브루킹스연구

소 한국석좌의 발언을 인용, 북한은

이번 잠수함 공개로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에 서둘러 나서는 대신 무

력을 과시하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

다.                             pasta@news1.kr

북 잠수함 당장은 위협 아냐
실전배치 1~3년 걸린다

북 무력 과장하려는 시도 해와…3000톤급 단정 못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

들'과 '사법방해' 여부 등을 수사했던 로

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 특검 수

사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입

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뮬러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

소하지 않은 건 그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고 퇴임 후에는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 발표 이후에

내내 침묵했다가 '폭탄 발언'을 단번에

내뱉은 셈.

AFP통신 등에 따르면 뮬러 전 특검

은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을 완전

한 무혐의로 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

고 분명히 답했다.

뮬러 전 특검은 "대통령은 그가 저지

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한 면죄

부를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뒤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

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서 벌어진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측과의 공모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

들 사실 여부를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

전적으로 맞다"고 답변했다. 

다만 "법무부의 정책과 공정성 원칙

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

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

기로 했다"며 "그건 우리의 결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결정"이라고 했

다.

뮬러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

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현직) 대

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불가는 법무부

의 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소환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

을 소환할 경우 그가 소환에 불응할 것

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불완전하며 불충분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4월 448쪽 분량의 최종

수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관련 발

언을 극히 삼가던 뮬러 전 특검은 이번

에 처음 의회에 출석했다. 

뮬러 전 특검은 이날 오전에는 법사

위원회에서, 오후에는 정보위원회 청문

회에서 의원들과 마주 앉았다. 두 청문

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넘겨 3시간씩,

모두 더해 6시간 넘게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뮬러 전 특검

의 청문회에 대해 '마녀사냥'으로 재차

규정하면서 자신과 공화당이 승리했다

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날 기자

들과 만나 "오늘은 아주 좋은 하루였다"

며 "우리나라와 공화당에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멋진 하루

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뮬러 전 특검

을 향해 "끔찍한 일을 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성과였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에게는 재앙 같은 결과"라며 "그들은 자

신이 선택한 길 때문에 2020 선거에서 패

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뮬러 전

특검 청문회가 끝난 뒤 '트럼프 탄핵론'

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민주당 측은 차기

2020 대선에서 러시아 등 해외기관이 개

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매사추세

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법

을 어긴 사람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

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탄핵이 가

능한 범죄 행위가 있었고 대통령이 재

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wonjun44@news1.kr

뮬러, 침묵 깨다…트럼프 무죄 아냐
퇴임후 기소 가능

하원 청문회 출석…"현직 대통령은 기소 못 해"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페

이스북은 자체 개발 암호화폐 '리브

라'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 세계 금융당국의 우려에

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강행하

기로 했다. 

24일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 저

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는 이날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잘 규제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며 리브라 출시 계획을 재확인했

다. 

저커버그 CEO는 "몇 년 전이었다

면 아마 그냥 제품을 공개하고 출시

했겠지만, 페이스북은 (리브라의) 민

감성을 감안해 아이디어를 개괄적으

로 설명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

에' 피드백을 받은 후 최선책을 알아

내는 접근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리브라를 개발할 때

틀림없이 이런 방식을 취할 계획"이

라며 "우리는 여기에서 리브라에 계

속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한 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전무해 마약 밀수나 돈

세탁, 테러 자금 등에 악용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특히 리브라

는 출시와 동시에 페이스북 이용자

27억명을 잠재 고객으로 갖는 만큼

비트코인보다도 막강한 파급력을 가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FP통신은 "이미 페이스북 등 온

라인 공간에서는 리브라를 통해 돈

벌 기회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당초 내년 상반기 안

에 리브라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들어 전 세계 주요 금융

당국과 미국 정치권의 포화가 쏟아

지자 규제당국의 적절한 승인이 있

을 때까지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이 같은 우려를 뚫고 리브라가 안

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계좌 없이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돈을 쉽게 지불하거나 송금할 수 있

게 될 전망이다.

angela0204@news.kr

페이스북, 온갖 우려 떨치고 
리브라 추진 강행한다

The Boston Korea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13미국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경

제지 포춘이 선정하는 '500대 글로벌 기

업' 순위에서 미 소매업체 월마트가 1위

를 차지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15위에

올랐다. 

23일 포춘에 따르면 월마트는 지난해

5144억500만달러(전년대비 2.8% 증가)

하면서 작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월마트니 작년 순이익은 66억

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춘은 월마트가 새롭게 선보인 '식

료품 픽업 서비스'(온라인으로 주문하

고 차 안에서 식료품을 받는 서비스)에

힘입어 온라인 매출이 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포춘은 또 "경쟁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월마트는 지난 수년간

홀리데이시즌(추수감사절부터 새해 초

까지)에 많은 매출을 올렸다"면서 "개인

쇼핑 서비스와 자율주행 배달 자동차

등의 혁신 노력 또한 매출 증가로 이어

졌다"고 평가했다.

월마트에 이어 500대 기업 순위 2위와

3위는 중국의 시노펙과 네덜란드 로열

더치셸 등 에너지기업들이 각각 차지했

다. 

이외에도 10위권 내엔 중국 석유천연

가스총공사(CNPC)와 중국 국가전망

공사,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륨(BP), 미국 엑손모빌

등 에너지기업들이 대거 포진했다. 

독일 폴크스바겐(VW)과 일본 도요

타 등 자동차제조사들도 10위권 내에 이

름을 올렸다. 

미 애플은 11위로 1년 전보다 15.9%

늘어난 2655억9500만달러의 매출을 기

록했다. 정보기술(IT)분야에선 1위로

선정됐다.

반면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은 전년대비 30.9% 증가한 2328억8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작년 5위에서 올해

는 13위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매출 2215억7940만달러(

전년대비 4.5% 증가)로 15위를 차지했

다.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한 것이다. 삼

성전자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9.1% 늘어

난 398억9520만달러다. 반면 IT분야에

서는 애플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홀딩스(73위)와

현대자동차(94위), 포스코(171위), LG

전자(185위) 등의 한국 기업이 이번 글

로벌 기업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yellowapollo@news1.kr

월마트, 포춘 500대 글로벌 기업 1위
'식료품 픽업 서비스'로 온라인 매출 40%증가

미국 소매업체 월마트 로고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미국 상

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30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25일 미 상원 은행위는 홈페이지를 통

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체계 조사'라는 청문회를 연다고 공지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블록체인협회

대표로 서클의 제레미 얼레어 최고경영

자(CEO)와 레베카 넬슨 미국의회조사

국 국제금융전문가, 메사 바라디안 캘

리포니아대학 법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

상원 은행위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암

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가 페이스북에 초

점이 맞춰졌다면, 다가오는 청문회에서

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hwayeon@news1.kr

상원, 페이스북 '리브라' 이어 '암호화폐' 청문회 연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합동참모

본부는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상의 발사

체 2발을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했

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 5시34분과

5시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

리는 약 430km다"라고 밝혔다.

합참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

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

고 제원은 긴밀 분석 중"이라며 "고도는

50여km고 정확하게 포착한 지역은 원

산 약간 위쪽인 호도반도 지역 일대"라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에서는 다양한 탐

지자산을 운용한 결과 두번째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를 좀 더 길게

평가하고 있어서 한미 정보당국 간 정

확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

다. 

또 이 미사일은 북한이 지상에서 이

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발사해 모두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합참은 추정

하고 있다.  

북한의 미상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5

월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만

이다.

당시 북한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

일과 유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께 평

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 270여㎞였는데 첫번째 미사일이 오

늘 발사된 발사체와 비행패턴이 유사하

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5월 발사한 신

형 미사일과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분석

이 필요하다"면서 "현재까지 한미 당국

이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거리 미

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했는지는 군 당

국이 확인 중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

함을 시찰했다고 지난 23일 조선중앙통

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당시 새 잠수함의 제원을 밝

히진 않았는데, 공개된 사진 등을 토대

로 봤을 때 3000t급 이상일 거라는 분석

이 나왔다. 

최근까지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

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해온 정황이 포착돼왔다.

합참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인

근 지역에 체류하면서 공개 활동이 있

었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었

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현재 하계훈련을 진행 중

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sseol@news1.kr

합참 북 발사체, 두발 모두 단거리 미사일…고도,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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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반도 일대서 포착…이동식 발사대로 발사 추정"

"미 측 두번째 미사일 고도 좀 더 길게 봐…분석 필요"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이 다음주

예상됐던 미국과 접촉 기회를 차단하고 78일만

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최

고조로 끌어올렸다.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

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2~3주 시한'을 이미 넘

긴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더 표류를 지

속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

전 5시34분과 5시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

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각각 발사

했다. 비행거리는 약 430km, 고도는 50여km로 분

석됐다. 이는 지난 5월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

후 78일만이다.

다만 군 당국과 청와대는 이를 일단 '단거리 미

사일'로 규정하고 탄도미사일 가능성 여부에 대

해서는 "분석 중"이라고만 했다. 이는 북미 실무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 악화를

막고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서 북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실무협상엔 응하

지 않은 채 내달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실무협

상 재개와 연계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

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김정은 국

무위원장이 새 잠수함 시찰에 나선 것도 대미 압

박을 위한 군사 행보로 읽힌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

관 회담에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것도 대화 보다는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

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대화는 피하면서 군사 압박을 고조시키는 모

양새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양보를 얻어내려

한 과거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상기시킨다. 

북한이 남측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며 대화

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을 상대로 그간 예고해왔던 자신들의 '새로

운 셈법'을 확실히 하고 가기 위해 대화 기회를

차단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aebae@news1.kr

대화기회 차단하고 단거리 발사체까지…실무협상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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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대사관, 독도 영공 침범 인정한 적 없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24일 자국 군용기의 독

도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를 공식 부

인했다.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은 23일 발생한 사건과 관

련해 러시아 측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주목하고 있

다"면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선 러시아 군용

기가 '기기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

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러시아 측은 공중우주군

소속 기체의 한국 영공 침범이 사실이

라고 확인한 적이 없다"며 "이와 관련

해 제기된 비난에 대한 러시아 측의 공

식 입장은 모든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국 측에 전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

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3일 오후 러시아

차석 무관이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

을 만나 "(영공 침범과 관련해) 깊은 유

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었다.

윤 수석은 또 러시아 측으로부터 "(

군용기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걸로 생각한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했었다.

그러나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이 같

은 청와대 발표를 직접 부인함에 따라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ys4174@news1.kr

靑 "유감 표명" 발표에 "사실 아냐" 공식 부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후카가와 유키

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왜곡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기사를 쏟

아낸 양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

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양국 정부와 언론이 평행선

을 달리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일본 정

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중심에는 '신뢰 관계

상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자문 활동을

한 후카가와 교수는 25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

터에서 열린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

제협력의 새로운 지평' 주제 조찬 강연회에서 최

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일본 내 '한국통'으로 꼽히는 후카가와 교수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추천

해 화제를 모은 책 '팩트풀니스'를 소개하면서 여

기서 10가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 한일 갈등을

진단했다. 양국 언론이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간

극 본능',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부정 본능' 등

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 언론인과 관련해 '일본 사회를 잘 모

른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일본 내 혐한

기류를 조장하는 것은 60대 후반 70대 베이비붐

세대 고령 언론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전성

기였던 시절에 성장한 이들은 일본이 선두에 서

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기

러기 편대 비행론'을 주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 양국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유교사회에서의

도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법적인

측면에서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시행한 건 수출규제(일본 정부

에선 수출관리로 표현) 강화 조치인데, 한국은 이

를 수출 제한 혹은 금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한일 갈등은 사실 자기만의 스토리를 쓰는 양국

언론에 의해 왜곡된 면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강연 내내 '신뢰'라는 단

어를 수십 차례 사용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신뢰

를 잃으면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일본

이 얼마나 신뢰를 중시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 이민 3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예일대 교수의 이론을 가져오기도

했다. 신뢰 수준이 높은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돼지만, 한국

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구성원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다자간 접근 방식과 대화를 제

시했다. 그는 "양자간 대화가 없으면 정치적 협

상도 불가능하다"며 "일본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 한국이 정확하게 원하는 건 뭔가, 어디까지 양

보할 수 있는가,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쟁점)

은 무엇인가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후카가와, 한일갈등 왜곡·과장돼…한, 맹목적 애국심 만연

주한러시아대사관이 24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공군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유
감을 표명했다'는 청와대 발표를 공식 부인했다. (주한러시아대사관 트위터 캡처)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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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윤석열에 임명장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

명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맡은 바 직무

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

를 나타내는 한편 특히 '살아 있는 권력

'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용을 강조했

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

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

장을 수여하고 부인 김건희씨에게 꽃

다발을 선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부부와 기

념촬영을 한 뒤 인왕실로 이동해 환담

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

으셨다"며 "어깨가 무겁겠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

다. 

문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는 한 검찰

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윤 총

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말

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

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

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

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

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

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

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셀프개혁'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

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변화 요

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

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 검사들

은 맡은 직분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

로세우는 일을 잘해왔기 때문"이라며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

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

가 되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거

듭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가지 더 강

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

명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다"며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 서

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

는 게 검찰이 갖는 또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

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

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

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

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

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

이 많은 제게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

괄하는 큰 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

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

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

는 검찰 안팎에 계신 분들도 지금 지내

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늘 원칙

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라든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또 검찰

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본질에 더 충실

하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

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하겠다"며 "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uth@news1.kr

(영광=뉴스1) 박영래, 전원 기자 =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최대 깊이 157㎝의 대

형 공극(구멍)이 확인되면서 원전에 대

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

를 중심으로 원전 폐쇄 목소리도 높아

지고 있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빛원전 민

간환경감시센터 등에 따르면 계획예방

정비가 진행 중인 한빛원전 4호기 원자

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지난 3일

발견됐던 대형 공극의 깊이는 157㎝로

확인됐다.

공극이 발견된 부분은 4호기 격납건

물 172피트 높이의 주증기배관 하부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주증기배관

하부에서 발견된 공극의 크기가 가로

331㎝, 세로 38~97㎝, 깊이 4.5~157㎝인

것으로 23일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극 발생 원인은 건설 당시 콘크리

트 다짐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

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대형 공극이 발견된 부분의 콘크리트

두께가 16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공

극이 가장 깊은 부분은 약 10㎝정도의

두께만 남고 내부가 비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응섭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장은 "공극은 원뿔형태로 길게 들어가

는 모양새로 가장 깊은 곳이 바로 157㎝

였다"고 설명했다.

격납건물의 콘크리트벽과 강철판은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외

부 누설이나 누출을 방지하는 다중방호

벽으로 최후방벽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다.

1989~1995년에 건설된 4호기 격납건

물은 당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4호기는 2017년 증기발생기 내에 이

물질인 망치가 들어있어 증기발생기 조

기 교체와 콘크리트 공극 등이 다수 발

견돼 2년 넘게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

정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격납건물에서 부실시공 흔적

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환경

단체는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은 25일 "168㎝ 두께의 벽에서 깊이 157

㎝의 구멍이 발견됐는데 과연 이것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

며 "안전의 초전선에 있어도 부족한 핵

발전 시설이 단순 그물수준을 넘어 찢

어진 그물과 다를 바가 없이 구멍이 숭

숭 뚫린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한수원 관계자는 '격납

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

다',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

고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키겠다'고

언론에 말한 것은 어디서 오는 자신감

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4호기에서는 지

난 2년 동안 크고 작은 100여개의 구멍

과 그리스 누유부(오일 유입)가 발견됐

다. 또한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에서

14㎝를 초과하는 공극 96개소, 14㎝ 이하

공극 23개소 등 총 120개의 공극이 발견

됐다.

공동행동은 "4호기 재정비를 멈추고,

당장 폐쇄해야 한다"며 "폐쇄를 위한 준

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yr2003@news1.kr

깊이 157㎝ 대형 구멍…불안감 커지는 한빛원전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결

함 논란으로 예약판매 단계에서 판

매를 잠정 보류했던 삼성전자의 접

이식 스마트폰 갤럭시폴드가 오는 9

월 공식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9월부터 갤럭시 폴드

의 글로벌 판매를 순차적으로 시작

하겠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 회

사가 갤럭시폴드 공식 출시를 다시

알린 것은 3개월여 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26일 미국에

서 갤럭시폴드를 공식 출시할 예정

이었다. 공식출시일을 앞두고 실시

한 예약구매에서는 하루만에 사전

물량이 '완판'되는 등 시장에서도 높

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공식출시를 며칠 앞두고

미국 주요 매체와 블로거들에게 사

전 리뷰를 진행한 결과 폰이 접히는

경첩(힌지)부분과 액정 부품에서 일

부 결함이 발견됐다. 

삼성전자는 초기 생산된 제품을

정밀분석한 결과 출시를 전격 보류

하고 예약구매자들에게도 구매를

미뤄달라는 편지를 보냈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수 주 내' 갤럭시

폴드 공식 출시 일정을 재공지하겠

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함 보완에

신중을 기한 끝에 3개월만에 출시 일

정을 다시 알리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에 탑재

된 인피니티플렉스디스플레이(In-

finity Flex Display) 최상단 화면 보

호막을 베젤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다. 화면 보호막이 디스

플레이의 한 부품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했

다. 

미국 리뷰어들이 갤럭시폴드 화

면 부품을 '보호필름'인줄 알고 떼어

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접고 펴는 힌지 부분에 유격이 발

생한다는 지적은 외부 이물질로부

터 제품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최종 제품 테스

트를 진행 중이며, 9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

다.                            esther@news1.kr

소시지 모욕 받았던 갤럭시폴드
9월 출시…결함 모두 보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국민들, 근본적 검찰개혁 원해…검 조직논리보다 국민 눈높이 중요

윤, 개혁업무에 어깨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헌법과 국민 생각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영광 한빛원전

환경단체, 한빛4호기는 찢어진 그물…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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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의 피부는

재생능력과 탄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남

들보다 젊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려는 트렌드가 이

어지면서, 동안외모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많

은 이들이 선호 받고 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면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 첫 번째로 외모로 타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이에 외모 또한 사람의 경쟁력을 이루

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중년층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얼굴이 중요하게 여겨져

안티에이징에 효과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성형외

과를 찾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성형 종류로는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쁘띠성형과 수술이 필요한 성

형수술이 있다. 

쁘띠성형의 경우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윤곽

주사등이 있고 성형수술로는 얼굴 처짐이나 노화

를 개선하는 이마거상술, 눈썹거상술, 눈밑지방재

배치, 상안검, 하안검, 안면거상술 등이 있다

그중에서 안면거상술을 보면, 피부를 절개한 후

피부와 늘어진 SMAS층의 조직을 분리하고 제거

하는 수술로 탄력이 떨어진 얼굴의 피부를 직접 당

겨주는 효과가 있다. 

귀의 뒷부분으로 작게 절개를 실시해 시술 자체

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이마와 눈, 목, 볼 등 본인

이 원하는 부분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절개선은 흉처럼 가늘

고 귀 주변에서 감춰 지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

는다. 

특히 안면거상술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굴형, 피부의 두께와 처진 정도, 주름의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술에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술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

시 주름수술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고 한다. 

안면거상술의 경우, 저렴한 비용에만 끌려 유사

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부작

용으로는 수술 후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

상, 절개부위의 염증과 흉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얼굴 피부를 다루는 수술인 만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명한 병원을 찾아 섣불

리 수술을 결정하기 보다는 의료 시스템의 안전성

을 살펴보고 숙련된 의료진은 물론 수술 전 후로

1:1 맞춤 상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춘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베리굿성형외과 김준현원

장은 “부작용 발생이 없는 안면거상술을 위해서

는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

유사 시술을 받아 절개 부위의 염증, 흉터, 피부 표

면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 전했다.

고국 방문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면거상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

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

료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

입니다.

주름 및 얼굴처짐 해소 위한 안티에이징 성형

이번 주 휴람에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베리굿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아 안티에이징

성형수술중 안면거상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안면거상술의 특성은?

휴람 네트워크와제휴한 '베리굿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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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현실에 만족하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투자나 사업체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

갈 것입니다.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애정: 처해진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

간이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30, 3일 길일. 29, 1일 주의.

쥐띠 | 현실에 만족하고

●운수: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

히는 일이 았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

니다. ●금전: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는 오

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애정: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되는 사랑이 점점 깊

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1, 3일 길일. 30, 2일 주의.

소띠 | 적당한 선에서

●운수: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

입니다. ●금전: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

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8, 2일 길일. 1, 3일 주의.

토끼띠 | 행복하고 편안한

●운수: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차

분한 마음으로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

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애정: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

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9, 1일 길일. 31, 3일 주의.

범띠 | 차분한 마음으로

● 운수: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

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유흥비나 교제비가 늘어나니 절약하

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애정:성격차이가 있어서 힘든 상대 때문에 고민하게 됩

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할 수많은 날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8, 3일 길일. 30, 2일 주의. 

용띠 | 한 걸음 물러서서

● 운수: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자신

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는 시기이니 투자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

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 2일 길일. 28, 3일 주의.

뱀띠 | 조금씩 이루어지는

● 운수: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

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금전

: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만

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어도 결혼을 결

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2일 길일. 29, 1일 주의.

말띠 | 가슴을 활짝 열고

●운수: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

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

깁니다. 이성관계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1일 길일. 30, 2일 주의.

양띠 | 미리 대처하는

●운수: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갖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

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

다. ●금전: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

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

적기입니다. 비즈니스로 하는 여행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1, 3일 길일. 28, 29일 주의.

닭띠 | 해결의 실마리를

●운수: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

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

금전: 금전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쉽게 풀려 나아가겠습니다. 뜻밖의 소

득으로 웃음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희소식이 들려오고 서로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권태기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3일 길일. 28, 31일 주의.

원숭이띠 | 서로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는

● 운수: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

겠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을 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

금전: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

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

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1일 길일. 30, 2일 주의.

개띠 |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 운수: 사업상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하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금전: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

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시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

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2일 길일. 28, 31일 주의.

돼지띠 |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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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

김복동 할머니가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로 같이 싸워야 합니다."(미디어몽

구)

영화 '김복동'의 시사회장은 일본

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운동가로서 김

복동 할머니와 뜻을 함께 했을 뿐 아

니라 인간적으로도 교류한 이들이 함

께 했다. 그 때문인지, 이들은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

며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근황

에 대해 밝혔다. 

'김복동'은 1992년부터 올해 1월 세

상을 떠날 때까지 90세 넘는 고령에도

전 세계를 돌며 일본에 위안부 문제의

사죄를 요구했던 김복동 할머니의 27

년 여정을 정리한 영화다.

이날 송원근 감독은 김복동 할머니

의 삶을 영화의 형식으로 남기게 된

계기에 대해 "김복동 할머니의 삶 자

체가 단순히 피해자로만 살다가 가신

게 아니라 피해자 넘어서 인권운동,

평화운동을 하시면서 거의 자신을 버

리다시피 하시면서 싸우다 돌아가셨

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할머니 얘기를 꼭 하고 싶었

는데 할머니가 암 말기라는 것 때문이

었다"라며 "암 말기에 그렇게 처절하

게 싸운 할머니는 찾고 싶었던 게 무

엇일까, 그걸 찾고 싶어서 이걸 해봐

야겠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는 자신의

잃어버린 시절을 할머니가 잊고 있다

가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할머

니의 마지막 활동에서 보이지 않을까

, 그렇게 할머니에게 감정이입을 해봤

다"고 덧붙였다. 

영화에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

표와 미디어몽구 등 할머니의 지근거

리에서 삶을 기록해 온 이들의 영상이

담겨있다. 그 때문에 노구를 이끌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평화의 소녀상

을 세우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해 온 인권 운동가 김복동 너머로

, 꿋꿋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일상을

살아갔던 기개 넘치는 여성 김복동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미디어몽구는 김복동 할머니가 자

신을 '손주'로 받아들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다. 활

동이나 캠페인을 다녀오면서도 선물

이나 그런 것을 사오시고, 필요한 것

을 알면 말없이 있어도 어떻게 알고

선물로 사오셨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 마지막 병상에서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눈물을 흘렸

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진짜 살고 싶

어하셨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본인은 가기 싫다, 죽기 싫다고 하면

서 살고 싶어하셨는데 그 말씀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알려 좌중

으로 하여금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

다. 

또 "(할머니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가 되

고 싶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엄마가 되

고 싶다는 말이 가장 가슴이 아팠다.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말씀이었다"고 말하며 할

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이 영

화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전세

계 관객들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는 "일본의 시민들이 봐줬으면 좋겠

다"면서 "공격하고, 피해자 증언을 거

짓이라고 하고, 할머니들의 증거를 폄

훼하고 명예 훼손하는 우익들의 목소

리도 '김복동'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었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 분쟁지역 생존자들이

이 영화를 꼭 보도록, 불어, 스페인어

로 영화를 만들어 우간다 콩고 나이지

리아 등 나비 기금이 날아간 그 지역

의 여성들이 영화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 언니, 선배

처럼 저렇게 살고 싸우면 좋은 세상을

만나지 않겠는가 하는, 평화로운 세상

을 그 여성들이라도 느끼게 되면 좋겠

다"고 역설했다. 

이번 영화는 한지민이 내레이션으

로, 가수 윤미래가 OST에 참여했다.

영화의 상영 수익은 전액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

다. 오는 8월8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영화로 부활한 '김복동' 할머니, 그 뜻을 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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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6/14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7/12

메이나드 소재 한인식당 매매합니다.

렌트비 저렴, 러커라이센스 보유.

T. 978-897-5107

8/2

Mattapan SQ., MA 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T. 603-401-4986

7/19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

자 = SBS 새 월화예능 '리틀 포

레스트' 멤버들이 첫 만남을 가

졌다.

이서진, 이승기에 이어 박나

래, 정소민까지 합류한 SBS '리

틀포레스트'는 마음껏 뛰놀 곳

없는 요즘 아이들에게 푸른 자

연 속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공해 청정 예능으로 지상파

최초의 월화 파격 편성을 확정

지으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 '리틀 포레스트' 멤버들

은 서울 모처에서 깜짝 만남을

가지며 첫 인사를 했다. 제작진

에 따르면, 멤버들은 첫 만남임

에도 오히려 더 반가워하며 벌

써부터 남다른 케미를 자랑했

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된 티저를 통해 '츤

데레 삼촌美'를 뽐낸 이서진과

서투르지만 어느덧 능숙한 '돌

보미'가 되어버린 이승기, 보육

봉사를 다닐 만큼 아이들과 친

근한 '프로 돌봄러' 정소민에 "'

리틀 포레스트'는 내게 도전"이

라 밝히며 의욕을 드러낸 '금손'

박나래의 조합이 아이들과 만

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

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

진다.  

이서진 이승기 박나래 정소

민이 이끌어가는 친환경 돌봄

하우스는 어떤 모습일지, 올 여

름 방송되는 '리틀 포레스트'에

서 확인할 수 있다.

ichi@news1.kr

'리틀포레스트' 이서진·이승기·박나래·정소민 
첫만남…'프로 돌봄러'

'한끼줍쇼' 대치동 강사 "현실 '스카이 캐슬'과 80% 일치"…김하온 깜짝
(서울=뉴스1스타) 박하나 기

자 = '한끼줍쇼' 대치동 학원 강

사가 드라마 '스카이 캐슬'과 현

실이 80&는 일치한다고 말했다.

강호동과 이경규, 마크와 김

하온은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

의 한 학원을 찾았다. 그 학원은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실제 촬

영지였다. 

강호동은 현실과 '스카이 캐

슬'이 얼마나 일치하냐고 강사에

게 물었다. 강사는 "80퍼센트는"

이라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

다. 김하온은 강사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

였다. 

강호동은 드라마가 "그렇게

지나친 과장은 아녔네요"라며

다시 한번 물었고, 강사는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번

더 놀라게 했다.

hanappy@news1.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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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와싱턴 DC로 로펌을 옮기고 
메릴랜드에 형님이 계시니...

705회 

큰아들이 3년 차 Lawyer로 일하고 있다. 플

로리다에서 일하다가 지난 6월부터 Wash-

ington DC로 로펌을 옮겼다. 직장을 옮겼으

니 엄마, 아빠가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주일 아침

일찍 자동차로 보스톤에서 출발하여 9시간을

가서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에 도착했다. 메

릴랜드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살고 계시고

큰 조카와 조카며느리가 살고 있다. 때마침

프랑스에 사는 누나가 오빠(시아주버님) 집

에 방문한 터라 겸사겸사 가족들의 모임이 이

어졌다. 도착해서 형님댁에서 맛난 저녁을 먹

고 큰아들은 제 집으로 돌아갔다.

큰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

만, 일해야겠기에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형님댁에서 남편의 삼남매들의 즐거운 시간

이 이어졌다. 미공군 대령으로 외교관 무관을

지냈으며 한국 근무를 마치고 예편하셨다. 그

리고 신학박사를 받은 후 목사가 되었다. 지

금은 영어 목회를 하고 있으며, 한국어 목회

는 가깝게 지내는 강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다. 지금은 교인의 숫자도 3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어려움도

많았으며,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물겨운 기도

가 열매를 맺은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다.

첫날 도착해서는 아주버님 교회의 교인 중

우리 집 남편이랑 동갑내기 집사 부부랑 좋은

시간을 가졌다. 물론 한국 말이 서툰 교포 2세

라 서로 더욱이 잘 통했다. 교회에서 신앙생

활도 열심이지만, 비지니스도 열심히 하는 친

구라 남편과 주고받는 대화가 더욱더 재미가

있었다. 그 친구의 누나가 코넬을 졸업했는데

, 우리 집 누나(시누이)와도 동기 동창이라며

서로 대학 시절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

고 즐겁게 보냈다. 

플로리다에 큰아들이 머물 때는 주말에 너

무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워싱턴

DC로 오니 디씨에서 메릴랜드까지의 운전

거리는 40여 분 정도 걸리지만, 큰아빠 큰엄마

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

른다. 주말에 가끔 놀러 가서 주말을 함께 보

내고 교회도 출석한다니 더욱더 감사한 일이

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지 못했던 부

분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회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을 드

렸었다. 이번 여행은 가족 안에서의 신뢰의

확신과 믿음 안에서의 감사와 찬양이 함께 했

던 시간이었다.

이렇듯 믿음 안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감사했다. 아주버님 교회의 한국어

담당 목사인 강 목사님은 25여 년 전 뵈었던

분이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신 엘

리트시며, 강한나 사모님도 찬양 CD를 출판

할 정도의 멋진 분이시다. 몇 년 전에 뵌 적이

있지만, 오랜만에 뵈니 더욱더 반가웠다. 우

리 부부가 메릴랜드에 방문했다고 맛난 일식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 남편과 동갑내

기 친구가 된 마이클 집사 부부도 우리 부부

에게 귀한 인연이 되었다. 신앙이 바탕이 되

어 비지니스 이야기도 잘 통해 즐겁고 행복했

다.

보스톤에서 살던 내게는 워싱턴의 메릴랜

드는 더 넓은 한국처럼 느껴졌다. 가는 곳마

다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무엇

보다 떡집과 곡물이 가득한 곳을 만나니 구경

하느라 재미가 있었다. 또한, 지난가을 새벽

골프로 오른쪽 다리에 무리가 와서 두 달 정

도를 고생했었다. 그런데 이번 여행 중에 형

님이 가깝게 지내는 분이 한의원을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문한의원> 최 선생님을 찾

았었다. 자상하신 진찰과 치료를 두 차례 받

고 왔다. 프랑스에서 온 누나와 남편도 떠나

오기 전 한의원에 내원해 진찰과 치료를 받고

왔다.

이번 큰아들이 Washington DC로 로펌을

옮긴 덕분에 겸사겸사 디씨와 메릴랜드에 다

녀온 것이 내게는 큰 감사와 축복이었다. 오

가는 운전 시간을 위해 기도해주신 목사님이

신 시아주버님과 형님 그 외의 강 목사님과 사

모님 마이클 친구 부부에게 감사를 전한다. 우

리 교회의 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정 목

사님과 이 목사님 <화요기도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감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내 곁에 이처럼 많은 이들이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고 용기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다.

이젠 관심사에서 사라졌나 한다.

원유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다. 거의 매일

뉴스에 나왔더랬다. 배럴당 100불이

네, 10불이네, 폭등이네 하던 뉴스제

목 말이다. 눈을 씼고 봐도 폭락은 없

었는데, 배럴을 양으로 머리속으로

는 가늠할 수없었다. 시 한편이 눈을

잡았다. 

보일러 기름통에

석유만 가득 차면

배가 부르다는 우리 할머니

…

우리 착한 손녀가

기름통 가득 채워주고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참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의 겨울은 참 따뜻하

다.

…

(서정홍, 할머니의 겨울중에서)

역시 통이 크다. 오일달러가 여전

히 넘치는 모양이다. 사우디아라비

아 이야기이다. 그나라 왕세자가 한

국을 방문했단다. 통큰 투자양해각

서라 했다. 물경 83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한단다. 변치 않는 막강한 석유

의 위력이라 던데, 땅을 파면 오일이

달러되어 나오는 모양이다.

그런 사우디에서도 미국산 셰일

개스를 수입하기로 했단다. 수출이

아닌 수입이란 말에 의아했다. 기름

사재기도 분명 아닐테니 말이다. 채

굴공법은 이미 개발되었고, 미국은

앞으로 수십년간 기름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오일쇼크란 말이 여

전히 귓전에 윙윙거린다. 

원유는 유전에서 나온다. 기름을

뽑아내고 나면 당연히 빈구멍이 생

긴다. 물을 넣어 빈공간을 채운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것 같기도 하다. 그

대로 나두면 지층이 가라앉을 테니

말이다. 한편 중국 본토에도 셰일개

스 매장량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런

데 물이 없어 기름을 뽑아 낼 수없다

고 했다. 물이 어딜가나 문제다. 

휘발류값이 개런당 한 3불 하던가

? 우리동네엔 2불50전짜리도 있다.

오늘은 배럴당 60불 선이라 더라. 가

격은 매일 변하는데, 오늘 내가 채운

기름은 셰일개스인가? 한반도에서

도 셰일개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한반도에도 물이 부족

하긴 할게다. 기름과 물뿐만 아니다.

원전과 불산(HF)문제가 한국신문

에 자주 오르내린다. 한반도엔 부족

한게 많기도 하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

이 켰는데 (사도행전 20:8)

한담객설閑談客說: 셰일개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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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 (혈)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동해쪽으로 발사한 2발

의 단거리 미사일 중 두번째 미사일이 690

여km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 북한 호도반

도로부터 한국의 제주도 일부를 포함해 한

반도(韓半島) 전역 타격이 가능한 거리임

을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험(KODEF) 사

무국장은 “원산 호도반도는 북한이 신형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곳”이라며 “북한

이 지난 5월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안

정성(安定性)을 확인하고 이를 개량한 신

형 미사일을 이번에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

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5월4일 발사한 핵탄(核彈)

한발은 고도 60여km에 거리 240여km를, 5

월9일에 발사한 2발은 고도 45~50km에 거

리 420여km와 270여km를 각각 비행했었다

.

당시 한미 군 당국은 이를 러시아의 이스

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한 기종으로 보면서

‘KN-23’이란 이름을 부여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690여km로 거리가 늘어

난 북한 미사일은 ‘KN-23 완성형’일 수

있다는 것.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단

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다”고 보

도했다. 한편 군(軍) 당국은 북한이 쏜 2개

의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중”이라고.

탄도 미사일의 경우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한•미(韓•美)는 그동안

북한이 발사해온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

일’이란 입장을 보여왔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순항미사일의 경우

항공기형 엔진을 사용해서 탄도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며 “만

약 순항미사일이었다면 일본 정부가 ‘탄

도미사일’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최근 러시아의 골프급

(3500톤급) 잠수함을 개조한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단다.

이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

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잠수함 규모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재가 가능하다

고 보고있다. 미사일 발사대를 최대 3개까

지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토록 엄중한 사태에 청와대는 러시아

대사관과 영공 침범에 대해 ‘사과 했다 안

했다’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오

전 “러시아 측이 이번 사타애 대해 깊은 유

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에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

아 항공우주군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

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가 기술

적 실수로 발생한 23일 사건과 관련해 공식

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윤도한 청와

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와 관련한 언론 보

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러시아가 말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청와

대 국민소통수석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청와대 비서실장 또

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일.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실험 그리고 대

륙간탄도 미사일 ICBM 발사 이 두가지만

아니면 무엇이든 용인할 것처럼 말했던 것

.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한국

국민들의 노출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

심사가 아니라는 뜻?

그래서 북한은 거리낌 없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것.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으면 우리 군도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에겐 600kg까지 이중 목적 고폭탄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이

있다.

북한이 2발을 쏘면 우리는 4발, 북한이 3

발을 쏘면 우리는 6발, 이처럼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

을 받은 간첩이 한국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활동하다 검거됐다.

이른바 북한이 직파(直派)한 간첩의 활

동이 국정원과 경찰청의 수사로 밝혀진 것

은 9년만이란다.

血(혈: 水穀精氣수곡정기 피 혈)은 결국

생명(生命)과 직결됀다. 이 생명이 곧 그리

스도 예수님과 직결됀다.

生자는 주 예수님(主)의 숨결(丿), 命자

는 “人子(인자) 예수임”이 一口: 하나님

(一)의 말씀(口)으로 땅에 (하늘에서) 오신

표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Christ Jesus)

안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유지 될 뿐만 아니

라 “영원한 생명:永生(영생)”이 자동적

으로 따라 온다는 진리(眞理).

이 진리의 시작은 “출생(出生)” 영원

한 생명(永生)은 “끝이 없이 무궁(無窮)”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身分)이라고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This is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Your forefathers ate manna and died, but he who feeds on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요한복음 6:54, 58.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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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최근 바뀐 미국 명문 보딩 학교 진학 전략 (2)

4. 사립 중학교 또는 주니어 보딩에서 명

문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

자신의 학교가 우선 8학년까지 있는지 아

니면 9학년까지 있는 학교 인지에 따라 입

학의 차이는 있다. 개인적으로 미국 보당 학

교를 보내기 원한다면 주니어 보딩부터 준

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대부

분 데이 학교들은 8학년까지, 주니어 보딩

은 9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에서

끝까지 다니는게 중요한 전략이다. 물론 9

학년까지 있는 경우는 8학년에서 9학년으

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 이경우는 정말 우수

한 성적과 특정 과목과 재능이 더이상 학교

에서 커버 되지 않을 때 옮긴다면 매우 좋은

조건에서 최고의 명문중 하나에 갈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9학년에 옮기는 경우는 9

학년을 반복해서 지원하거나 10학년으로

지원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다만 9학년

을 반복 할 때 나이와 아카데믹 코스의 난이

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하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11학년때 18세가

되는 지원자들에게는 학년 반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지원할 학교들

과 상의를 해야 한다.

대부분 주니어 보딩 지원자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

떠한 보딩 학교로 가더라도 큰 무리 없이 적

응 할 수 있게 훈련이 되어, 많은 보당 학교

들이 주니어 보딩 학생들을 선호한다. 다만

주니어 보딩 학교가 명문 보딩을 보장해주

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너무 기대 하지는 말

고,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학교에

서 특정 분야 만큼은 최고이고 학교에 공헌

했다는 점을 알리는게 매우 중요하다. 주니

어 보딩에서 성적은 좋으나 특별히 교외 활

동에서 재능을 보여 주지 못하면 부모님과

학생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지원자와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큰 도움을 주질 않

았다", "컨설턴트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 "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서가 약했다"등 다양

한 방법으로 변명의 구실만 찾고 자신이 왜

합격하지 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다면, 몇

년후 대학 지원을 할 때, 동일한 시행 착오

를 범하게 된다.

미국의 모든 사립 중학교들은 추천서를

쓸 때 그동안 모든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읽

고 분석하며 현 학년 선생님들 모두가 모여

학생들 한명 한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생

의 장점과 재능을 추천서에 충분히 어필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떠한 점에서 존재

감이 부족하다면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리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재

능이 자신의 학교에서는 최고라고 하지만

타 학교 학생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

지면 그 재능은 결코 최고의 경력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는게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학교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정

말 최고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고 추후 대

학 진학시에도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 하는게 좋을까? 성

적 관리, 도전적인 특정 과목 선택(동일 학

년에 비해 코스의 난이도가 더 높은 경우),

적어도 State 레벨에 준하는 경시 대회 입상

, 적어도 자신의 학년에서 최고 레벨의 운동

, 3개 정도의 리더쉽 경험, 다양한 서머 경험

, 그리고 훌륭한 인터뷰 등이 매우 중요하다

. 

많은 학생들이 인터뷰시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인터뷰를 잘했다고 생각 해

서는 안된다. 인터뷰는 정확한 답변 즉 이유

와 예를 들어 논리력이 있으면서 깊이있는

사고를 통한 준비된 답변이 아닌 자연스러

운 답변이 매우 중요하다. 준비한 말을 많이

했다고 인터뷰를 잘했다고 생각 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인터뷰를 하는 경우 인터뷰 담

당자가 지원자의 학교에 학생에 대한 조회

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모든 서류

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입학에

절대적으로 유리 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립 또는 주니어 보

딩 출신 지원자들이 보딩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어떠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도

움을 받아 지원 할 수 있다. 이경우는 1) 학

업 능력 2) 특정 분야 재능 3) 리더쉽 4) 보

딩 경험 등 미리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조건들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분한 경

험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

로 작용 한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한다. 

주니어 보딩이 명문 보딩을 보장 해주질

않는다. 그러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학

생에게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의 목표

를 성취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준다는 점

을 알아야 한다.

Tel:339-234-5255 / 5256 / 5257

Fax: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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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어들은 같은 소리나 형태를 반복해

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우리말도 예외는

아니다. 칙칙폭폭, 떼굴떼굴, 어영부영, 어중

이떠중이 등등. 태평양 연안의 많은 언어들

에서도 중첩을 애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

도네시아어에서 orang은 '사람'인데 orang-

orang은 '사람들'이란 복수형이다. sama는 '

함께'인데 sama sama는 '같은'이란 뜻이 된

다. 폴 고갱은 자신의 작품에 타히티어로 제

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Te Nave

Nave Fenua>, <Parau Parau>, <Nave Nave

Moe>, <Upa Upa>와 같은 제목들이 있다. 인

도네시아어와 타히티어는 모두 테평양 도처

에 흩어져 있는 폴리네시아어 계통에 속한다

. 타히티어에서 parau는 '말, 단어'이고 이걸

중첩시킨 parau parau는 '잡담, 한담'이란 뜻

이 된다.   

영어에도 중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

지만 이 언어들만큼 자유롭지는 않다. 기껏

해야 문법적 확장성이 없는 파편적인 단어들

만을 구성할 뿐이다. 주문을 욀 때 쓰는

abracadabra, 강조어인 super-duper, 아이

들이 쓰는 itsy bitsy 등이 떠오르지만 중첩이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첩을  싫어하는 영어의

형태론을 살펴보자. 영어 접미사 -al은 두 가

지 기능이 있다. 동사에 -al을 붙이면 명사가

되고, 명사에 -al을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여

기까지는 대학교 영문과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다. -al이 가끔가다가

-ar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러한 규칙은 필자가 졸저 <언어의 비밀>에

서 유일하게 언급한 적이 있다. 

우선 동사를 명사로 만들기. arrive(도착하

다) ~ arrival(도착), betray(배신하다) ~ be-

trayal(배신), deny(부인하다) ~ denial(부인

), propose(제안하다) ~ proposal(제안), re-

move(제거하다) ~ removal(제거), survive(

살아남다) ~ survival(생존), try(시도하다) ~

trial(시도) 등이 있다. 약간 어려운 단어로

acquit(무죄로 하다) ~ acquittal(무죄 방면)

도 같은 유형이다. 

다음은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기. act(행동

) ~ actual(사실의), center(중심) ~ central(

중심의), classic(고전) ~ classical(고전의),

culture(문화) ~ cultural(문화의), digit(숫자)

~ digital(숫자의), emotion(감정) ~ emo-

tional(감정의), globe(구) ~ global(지구의),

music(음악) ~ musical(음악의), nature(자연

) ~ natural(자연의), universe(우주) ~ uni-

versal(우주의) 등이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영어형태론 책에 나

오는 내용이다. 다음 단어들을 보자. cell(세

포) ~ cellular(세포의, 이동전화의), circle(원

) ~ circular(원의), family(가족) ~ familiar(

친숙한), miracle(기적) ~ miracular(기적의),

muscle(근육) ~ muscular(근육의), pole(막

대) ~ polar(막대의), sol-(태양) ~ solar(태양

의), triangle(삼각형) ~ triangular(삼각형의)

등의 단어들을 잘 보면 끝에 /l/을 포함한 단

어들의 경우 접미사 -al이 -ar로 바뀌는 것

을 볼 수 있다. 

게다가 /gl/이나 /kl/처럼 소위 구개음이

/l/ 앞에 있을 경우에는 구개음과 /l/ 사이에

모음 /u/를 보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소

전문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구개음 /g, k/

는 입의 안쪽에서 발음되고 설측음 /l/은 앞

쪽에서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매개모음이

첨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페인어나 프랑스어에서

도 특히 두드러진다. 남미에 Uruguay,

Paraguay와 같은 나라이름의 중간에 /u/가

있는 이유는 구개음 /g/가 구개음이라는 표

시를 하기 위함이다. miracle의 또 다른 형용

사형인 miraculous를 보아도 중간에 매개모

음 /u/가 삽입된 것을 볼 수 있다. 아무튼 구

개음은 독특하고 골치 아픈 발음이다.  그 이

상의 이야기는 너무 전문적일 것 같아 생략

하자. 이 단어들이 영어가 아니라 폴리네시

아 언어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쓸 데 없는

상상을 해보자면 cellular가 아니라 cellulal,

muscular가 아니라 musculal이 되지 않았을

까? 따지지는 말자. 어차피 이런 상상은 쓸 데

없는 상상이니까. 하지만 영어가 동일한 형

태소가 겹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만은 분명하

다.

영어는 겹침을 싫어한다?

[ 오르고의 영어잡설 69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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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턴 남쪽, 보스턴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프래밍헴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턴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턴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켁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턴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